
<요약본>

10.� 여가,� 문화

▶ 곡성군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영화감상

(38.8%)」이며 「미술 전시회 관람(12.3%)」이 가장 적음

▶ 곡성군민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참여 횟수는 「영화감상」은 「연2~5회

(18.3%)」가 가장 많으며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주1회 이상(10.6%)」, 

「공연(연극, 음악회 등)관람」은 「연2~5회(8.3%)」, 「미술 전시회 관람」은 

「연1회(5.5%)」, 「자연·문화재 탐방」은 「연2~5회(14.5%)」가 가장 많음

문화·예술·체육활동�참여�여부

▶ 곡성군민이 전라남도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자연 및 풍경

감상(68.9%)」이며, 전라남도 관광지에 대해 만족한 주된 이유도 「자연경관

(69.5%)」때문임

▶ 곡성군민이 전라남도 관광지 또는 여행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득하는 경로는

「가족, 친구 등(47.8%)」이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가족, 친구 등」이 

젊은 연령은「인터넷(20.2%)」이 주된 경로임



[관광정보�취득�경로]

▶ 군민이 지난 1년(‘16. 8. 31.~ ’17. 8. 30.) 동안 읽은 책 권수는 평균「2.5

권」이며 , 남자는 「2.8권」, 여자는 「2.2권」을 읽었음.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41.7%가 부족(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하다)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독서량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48.0%)」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6.2%)」로 나타남 



10.� 여가� ·� 문화�부문

10� � 1�문화� ·� 예술� ·� 체육활동�참여�여부�및�횟수

10� � 2�관광지�선택�이유�및�만족한�점

10� � 3�관광정보�취득�경로

10� � 4�독서�여부�및�독서량

10� � 5�독서량�부족�이유



10� -� 1.� � 문화� ·� 예술� ·� 체육활동�참여�여부�및�횟수

가장�많이�참여하는�문화� ·� 예술� ·� 체육활동은�
「영화감상(38.8%)」,� 「미술�전시회�관람(12.3%)」이�가장�적어�

•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는 전 분야에서 「참여함」 보다 「참여하지 않음」
이 많음

• 영화감상이 38.8%로 가장 높고, “참여 횟수″는 「연2~5회(1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술·전시회 관람은 12.3%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며, “참여 횟수″는 「연 1
회(5.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35.0%가 참여, 「주1회 이상(10.6%)」의 참여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연활동은 21.2%가 참여, 「연 1회(5.5%)」의 참여 횟수가 높게 나타남

• 자연문화재탐방은 36.8%가 참여, 「연 2-5회(14.5%)」의 참여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예술·체육활동�참여�여부]

<표 10-1~5>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단위: %)

계 연1회 연2~5회 연6~11회 월1~4회 주1회 이상 없음

<활동유형별>
스 포 츠 · 레 저 100.0 5.3 9.0 2.1 7.9 10.6 65.0
영 화 감 상 100.0 4.4 18.3 5.7 7.5 2.8 61.2
공 연 100.0 8.0 8.3 0.6 2.2 2.1 78.8
미술전시회관람 100.0 5.5 4.8 0.5 0.4 1.2 87.7
자연·문화재탐방 100.0 11.9 14.5 5.0 3.1 2.2 63.2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0� -� 2.� � 관광지�선택�이유�및�만족한�점(복수응답)

전라남도�관광지�선택�이유는「자연�및�풍경감상(68.9%)」,
전라남도�관광지�만족한�점도「자연경관(69.5%)」

• 전라남도 내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68.9%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축제참가(35.9%)」, 「음식관광(25.0%)」, 「역사유적지방문
(16.2%)」, 「체험프로그램참가(8.4%)」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관광지 선택 이유″는「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 「지역 축제   

 참가」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관광지 선택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지역 축  

 제 참가」가 2순위로 나타남

  - 옥과권은 전라남도 내 “관광지 선택 이유″로「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지역  

 축제 참가」와 더불어「음식관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곡성군민의 전남도내 “관광지 만족한 점″으로 「자연경관」이 69.5%로 가장 높고, 

「식당 및 음식」이 28.9%, 「문화유산」이 23.2%로 나타남.

[전라남도�관광지�선택�이유] [전라남도�관광지�만족한�점]

<표 10-9> 관광지 만족한 점(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자연경관 문화유산 식당 및 
음식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편의시설
지역 

관광종사자
의 친절성

기타

2 0 1 5 년 76.3 25.3 39.6 10.7 17.7 18.5 5.3 0.3
2 0 1 7 년 69.5 23.2 28.9 2.8 15.7 10.0 3.4 3.1
< 지 역 별 >
곡 성 권 74.2 24.0 25.8 3.4 11.7 10.1 2.8 1.8
석 곡 권 62.2 27.6 37.9 2.9 14.6 10.4 3.3 3.7
옥 과 권 67.8 19.8 27.5 2.1 21.3 9.6 4.1 4.4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0� -� 3.� � 관광정보�취득�경로

전라남도�내�관광정보�취득경로는「인터넷」과「가족,�친구�등」을�활용
19-29세는「인터넷」,� 60세�이상에서는�가족,�친구�등� 」

• 곡성군민의 “관광정보 취득경로″는 「가족, 친구(47.8%)」「인터넷(20.2%)」 

  - 년도별 비교에서 「SNS」와 「방송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증가함

  - 지역별로는 관광정보 취득 경로가 곡성권과 옥과권은「가족, 친지」「인터넷」「방송

프로그램」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석곡권에서는「가족, 친지」다음으로「SNS」,「과

거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9~49세는 “관광정보 취득경로″로「인터넷」이 가장 높고, 50세 이상은 

「가족, 친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19-29세에서는「인터넷」이 60세 이상에서는「방송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관광정보�취득�경로]

<표 10-10 > 관광지 정보 취득경로 (단위: %)

구    분 계 가족․친구 
등

과거 방문 
경험 인터넷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문 방송

프로그램 기타

2 0 1 5 년 100.0 55.5 6.3 26.5 2.9 0.8 7.7 0.3
2 0 1 7 년 100.0 47.8 4.8 20.2 7.9 1.2 15.7 2.2
< 지 역 별 >
곡 성 권 100.0 48.7 2.7 26.0 4.5 0.7 15.7 1.7
석 곡 권 100.0 45.1 11.3 8.4 12.4 1.2 18.1 3.5
옥 과 권 100.0 48.2 3.9 20.0 9.6 1.9 14.2 2.2
< 성   별 >
남 자 100.0 43.0 5.6 24.4 7.2 1.5 16.5 1.7
여 자 100.0 52.4 4.1 16.3 8.6 1.0 14.9 2.7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0� -� 4.� � 독서�여부�및�만족도

「연�평균�읽은�책�권수」는�여자� 2.2권�남자는� 2.8권이며
�자신의�독서량에�대해� 65.4%가「부족」하다고�생각

• 지난 1년 동안 곡성군민의 「평균 읽은 책 권수」는 2.5권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평균 읽은 책 권수」는 곡성권(2.5권), 옥과권(2.9권), 석곡권(1.8)권으로 

나타남

  - 성별로「평균 읽은 책 권수」는 여자(2.2권)가 남자(2.8권)보다 적게 나타남 

  - 연령별로 30~39세의「평균 읽은 책 권수」는 5.5권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60세 이상은 1.3권, 65세 이상은 0.6권으로 나타남. 19~29세는「5.0」권으로 조사됨

•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로 「매우 부족하다」는 41.7%로 가장 높고, 「부족한 편
이다」는 23.7%로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로 65.4%이상이「부족하다(부

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 연령별로「19~29세」의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는 50.8%가「부족하다」고 생각하며,

「65세 이상」은 74.6%로 나타남.

연령별 평균 읽은 책 권수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표 10-11> 독서여부 및 만족도 (단위: %)

구    분
평균 

읽은 책 
권수

계 충분하다 보통 부족하다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

2 0 1 7 년 2.5 100.0 6.0 2.2 3.8 28.6 65.4 23.7 41.7< 지 역 별 >곡 성 권 2.5 100.0 6.2 3.0 3.2 21.3 72.5 34.2 38.3
석 곡 권 1.8 100.0 8.0 1.6 6.4 36.9 55.1 17.3 37.9
옥 과 권 2.9 100.0 4.6 1.6 3.0 32.9 62.5 14.3 48.2< 성   별 >남 자 2.8 100.0 8.3 2.5 5.8 30.8 60.9 23.0 37.8여 자 2.2 100.0 3.8 1.9 1.9 26.6 69.6 24.3 45.4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0� -� 5.� � 독서량�부족�이유(복수응답)

독서량이�부족한�이유는� 「책�읽는�것이�싫고�습관이�들지�않아서(48.0%)」와� 「일이나�
공부가�바빠서(36.2%)」

•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책을 읽지 못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6.2%)」,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0%)」,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15.8%)」,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기 바빠서(9.2%)」 순임

 - 연령별로「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외의 응답을 살펴보면, 60세 이상까

지는 "독서 부족 이유"로「일이나 공부가 바빠서」가 가장 높고,「65세 이상」은「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42.4%로 가장 높으며,「65세 이상」은「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가 30.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독서량�부족�이유(복수응답)]

<표 10-12>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사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
기 

어려워
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 0 1 5 년 45.9 37.4 8.9 15.8 6.1 2.9 1.7 3.4 5.9 19.8 5.32 0 1 7 년 48.0 36.2 9.2 15.8 4.3 1.5 1.0 1.7 7.3 16.0 6.2< 지 역 별 >곡 성 권 47.9 35.7 11.4 17.5 3.8 0.8 1.2 2.5 9.5 12.5 2.3
석 곡 권 54.5 15.9 4.0 18.9 6.0 0.9 1.2 1.8 9.1 30.1 8.6
옥 과 권 44.9 47.2 8.8 11.8 4.4 2.8 0.8 0.7 3.3 14.0 10.6< 성   별 >
남 자 53.2 42.0 11.6 11.8 4.3 1.2 1.0 3.0 4.9 17.0 -
여 자 43.7 31.4 7.3 19.0 4.4 1.7 1.0 0.7 9.3 15.3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